
<2012년 6월 6일 수요일 새벽 잠언> 

1. 사람들은 천둥 번개나 쳐야 놀라고 그제야 한다. 그러나 그때는 이미 비바

람 칠 때다. 심판 때라는 말이다.

2. 전능자 하나님도 성자 예수님도 뜻을 펼 때는 은밀하게 펴신다. 뜻을 펴는 

자만 알아도 되기 때문이다.

3. 성약역사 세례요한 역사의 제자들이 “사명자는 1940년대에 태어났는데, 그 

분이 누구인지 모르겠다.”라고 한다. 이같이 말하는 이유가 있다. / 구약의 마

지막 선지자는 마지막 선지자는 말라기다. 말라기 이후 한 때 두 때 반 때 기

간인 400년 후에 신약의 구원자 초림주 나사렛 예수님이 태어났다. / 신약의 

마지막 선지자는 루터다. 루터는 하나님과 성자의 뜻에 따라 종교 개혁을 하고 

1546년에 죽었다. 그 후 한 때 두 때 반 때 기간인 400년이 지나면 1946년이

다. 고로 1940년대에 재림 성약의 사명을 할 자가 온다는 말이다. / 보이는 땅

의 사명자가 나타나면 보이지 않는 삼위일체 성자가 왔다는 것이다. 성자는 홀

로 안 오신다. 반드시 땅의 합당한 자의 육신을 쓰고 은밀히 오신다. / 고로 

성약역사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자기 선생은 1920년대에 태어났으니, 그는 땅

의 사명자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다. / 메시아든지, 세상 인물이든지 모두 하

나님께서 때에 맞춰 보내시기 때문에 정확하게 때에 맞게 온다. 

4. 하나님은 역사를 때에 맞춰 정확히 진행하신다. 그 역사의 프로그램은 마치 

지구를 운행하여 밤과 낮을 구분하듯 하신다. 중심인물 시대가 끝나면 그다음

은 사사 시대를 시작하셨고, 사사 시대가 끝나면 그다음은 왕들 시대를 시작하

셨고, 왕들 시대가 끝나고 나서 선지자들을 보내어 역사를 펴셨다.

5. 중심인물 시대 &#8211; 사사 시대 &#8211; 왕들 시대 &#8211; 선지자 

시대가 끝나고, 메시아 시대가 온다.

6. ‘메시아’는 중심인물도 되고, 사사도 되고, 왕도 되고, 선지자도 되어 모든 



것을 다 행하지만 중심인물같이, 사사같이, 왕같이, 선지자같이 때에 따라 뜻을 

펴며 역사를 끌고 나갔다. 

7. 메시아는 하나님 대행이다. 성자가 오셔서 쓰는 몸이니, 성자는 그와 더불

어 세상을 심판하고 축복도 해 주며 공의로 다스리신다.

8. 농사를 지은 농부가 알곡은 불 지르지 않고 쭉정이만 불 지르듯이, 성자와 

그 보낸 자의 심판은 쭉정이 같은 자들과 열매 없는 나무 같은 자들에게만 해

당된다. 

9. 썩었거나 생명의 세계에 해가 될 때는 버리고 심판하신다.

10. 때가 되어 성자 예수님이 지구촌에 나타나 땅의 사명자의 육신을 쓰고 그 

따르는 자들과 함께 “나 여기 있다.” 하며 은밀하게 외치고 계신다. 그러나 

“내가 찾는 자들이 어디 있느냐.” 하며 지구촌을 헤매신다. 

11. 태 세상에서 난자는 정자 하나만 오기를 기다린다. 난자가 기다린 정자 하

나만 만나면 생명의 역사가 시작된다. / 이와 같이 지구 태 세상에서 난자 격

인 사람들은 주님을 기다린다. 사람이 기다린 성자를 만나면 그때부터 생명의 

역사가 시작된다. 

12. 성자가 행하실 때는 성자의 뜻을 이루는 일이라 세상 사람들이 알든지 모

르든지 상관없다. 때로는 성자의 육이 되어 성자의 쓰임을 받는 자도 모르게 

행하신다. 성자의 목적만 행하면 되기 때문이다.

13. 비유를 들어 보자. 어떤 임금이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 변장하고 한 도

시에 가서 자기가 원하는 여자를 한 명 뽑아 사랑하고, 그를 통해 자녀를 낳고 

계속 목적을 이루어 나갔다. 임금의 뜻만 펴면 되니,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에

게도 알리지 않고 안전하게 뜻만 펴는 것이다. 임금의 목적만 이행하면 될 뿐

이다. 목적은 목적이다. 목젖은 목젖이다. 



14. 모를 자가 알면 아무 유익이 없기 때문에 알리지 않는다. 

15. 자기가 누구인지 상대가 모른다고 해서 뜻을 못 펴지는 않는다. 누구인지 

몰라도 사랑하면, 서로 사랑함으로 자녀를 낳는 뜻을 펼 수 있다. 이 시대도 

그러하다. 성자는 같이 뜻을 펼 자들에게 “나 성자다.” 알릴 필요가 없으셨다. 

고로 신약 때는 나사렛 예수님을 보이시며 그를 통해 “내가 너희에게 왔다.” 

하며, 그 시대에 필요한 뜻만 펴시며 목적을 이행하셨다. 뜻을 이루고 목적을 

다 이행했으니, 과정 중에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 어떤 사고도 문제도 안 

생기게 해 오셨다. 이 시대도 그러하다. 성자는 전지전능하시다.

16. 비유를 들어 보자. 임금이 신하 한 명을 보내어 사망권에 사는 시골 아가

씨들을 데려오라고 했다. 임금의 신하가 시골 아가씨들에게 취직시켜 준다고 

하며 데려오든지, 백마 탄 낭군을 만나게 해 주겠다고 하며 데려오든지, 임금 

앞에 데리고 오기만 하면 목적을 달성하니 굳이 자기 신분을 밝혀서 “임금의 

대행이니 내 말을 들어라.” 할 필요가 없었다. 임금의 뜻을 사람들에게 전달해 

놓고 동네방네 다 소문나면 더 목적을 이행하지 못하게 되니 조심히 하며 은

밀히 행했다. 이 시대에 하늘의 사명자도, 성자 예수님도 이같이 행한다.

17. 대상자도 아닌데 동네방네 다 이야기할 것 없고, 따라오는 자들에게도 “너

는 궁에 간다.” 이야기할 것도 없다. 만일 그가 임금을 알고서도 안 따라오면 

소문이 나서 임금의 신변도 위험해지고, 그곳에서 임금의 목적을 은밀히 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시대도 그러하다.

18. 임금이 자기가 임금인 것을 밝혔을 때 모든 사람들이 불신하지 않고 다 

따른다면 힘들지 않고 좋지만, 그 중에서 의심하고 불신하는 자들이 생기면 그

들이 거짓된 자가 나타났다고 힐문하니 임금은 뜻을 펼 수가 없다. 고로 힘들

지만 탈을 쓰고 땀 흘리며 답답하게 행한다. 목적한 자들이 잘 안 따라와도 따

르게 하여 한 뜻을 펴고, 따라오면 그제야 알게 해 준다. 이것이 안전하기에 

성자도, 시대 사명자도 그같이 행한다. 이 시대가 그러하다.



19. 성자는 사망권에 있는 자들을 이끌어내어 시대 신부로 삼고 성약 구원역

사만 펴면 되기에, 그 육신이 죽을 때까지도 말씀하지 않으시고 안전하게 역사

를 펴신다. 그리고 땅에서 신부로 준비된 자들의 영이 휴거되어 천국으로 갈 

때 그제야 나타나시어 “나 성자다. 너희가 생각한 것과 다르지?” 하신다. / 재

림 때 성자가 땅에 보낸 분체도 그러하다. 성자의 분체는 성자에게 배웠기에 

배운 대로 해야 되고, 성자의 몸이니 성자와 똑같이 행해야 된다. / 성자 예수

님이 말씀하신다. “내가 지금까지 나사렛 예수의 모습으로 나타나 행하고, 때

로는 사람들을 쓰고 행하며 나의 목적인 너희를 나의 신부로 삼고 땅에서 휴

거시켰다. 그동안 세상의 알아서는 안 될 자들 때문에 너희에게까지 숨겼다. 

모두 이 방법으로 하여라. 힘들지만 안전하다. 고생돼도 생명길이다.”

20. 호랑이가 토끼를 자기 집에 데리고 가려고 토끼 가죽을 입고, 토끼의 말을 

배우고, 토끼가 시키는 대로 온갖 것을 다 한다. 토끼가 따르면, 토끼를 호랑이 

지역에 데리고 가서 그제야 “나를 보아라.” 하고 토끼 가죽을 벗는다. / 성자 

예수님도 그러하셨다. 우리를 구원하여 천국에 데리고 가시려고 땅의 사명자의 

육신을 쓰고, 그를 통해 시대 말씀을 전하며 우리 영과 육을 신부로 구원시키

시고 우리 영이 신부의 형체로 변화되게 하셨다. 그러다가 성자 본체의 영 재

림의 날이 되면 그제야 “나를 보아라.” 하며 그 본체를 보이신다.

21. 백마 탄 초인이 있었다. 한 여자가 백마 탄 초인을 기다린다고 하기에 그 

여자에게 희망의 말씀을 주며 “백마 탄 초인은 이같이 온다. 같이 기다리자. 

나도 기다리고 있다.” 하며 같이 기다렸다. 그리고 백마 탄 초인은 자기 목적

이 있으니, 그 여자를 자기의 사랑하는 자로 삼았다. 그리고 같이 살면서 “언

제 백마 탄 초인이 오나?” 하고 늘 말했다. 그리고 자기 사랑하는 자가 된 여

자에게 “백마 탄 초인이 오면 너에게 무엇을 해 주기를 원하느냐?” 물어보았

다. 그랬더니 여자는 여러 가지를 다 이야기했다. 고로 백마 탄 초인은 은밀하

게 여자의 소원을 다 들어 주었다. 그래도 여자는 자기와 같이 살고 있는 자가 

백마 탄 초인인지 몰랐다. 멍청해서 모르는 것이 아니고, 백마 탄 초인이 모사

를 쓰며 돼지만 타고 다니고, 양만 타고 다니고, 소만 타고 다녔기 때문이다. 



백마 탄 초인은 여자에게 직접적인 말을 안 해 주고 은밀히 말하고 행했다. 왜

냐하면 여러 가지를 보면서 여자 스스로 깨달아야 여자도 자기와 같은 수준으

로 변화되어 초인이 되기 때문이다. / 이 시대 새 역사도 그러하다. 성경 말씀

대로 성자는 백마를 타고 오신다. 두 발 달린 백마를 타고 오신다.

22. 뜻을 목적하고 뜻을 이룬 자는 만난다.

23. 뜻을 이룬 자가 말하든지, 말하지 않든지 이는 뜻을 이룬 자의 의향이며 

선택이다. 농부도 날씨를 보고 풍세를 살피면서 씨를 뿌리듯이, 뜻을 이룬 자

도 시대의 상황을 보면서 말하고 행한다. 

24. 뜻이 귀한 것이면 뜻을 같이 이룬 상대에게도 말하지 않는다. 밭에 보화가 

묻혀 있는데 말하겠느냐.

25. 보물을 찾던 자가 갑자기 없어졌다. 이미 보물을 찾아서 그것으로 먹고 누

리며 목적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보물을 감춘 자는 보물을 찾은 자에게 찾았

다고 말하지 못하게 한다. 나머지 사람들도 그다음 보물을 찾게 하며 희망으로 

시간을 보내게 하기 위함이다. 

26. 복권에 당첨되기 전에는 “나의 운세를 보니, 내가 복권에 당첨될 거야!” 

하고 큰소리치며 동네방네 소문을 내고 다닌다. 그러다가 정말 복권에 당첨되

면 한 마디도 하지 않고 조용히 사라진다. 그 후에도 그곳에서 살다가는 소문

이 나서 강도를 만나니, 다른 세상에서 가서 그 돈으로 몰래몰래 뜻을 펴면서 

산다. 

27. 꿀 먹은 자는 입을 다물고 있어도 약간 표가 난다. 벌이 쏴서 입이 부어 

있기 때문이다. (벌이 쐈다는 것은 시대 역사를 따름으로 환난과 핍박을 받는 

것을 말한다.) 


